
권위·형식 타파한 ‘喝
〈할〉

’ 외친 선지식

임제의 행적과 기연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는 밥을 먹어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충족되어야 한다. 그 정신의 충족

이란 무엇으로 주식을 삼는 걸까? 필자는 ‘자유’

라고 생각한다. 역사 이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어느 나라나 투쟁과 혁명이 있었다. 

물론 자유는 인간으로서 기본 가치를 찾고자 

한 것이지만, 불교에서는 번뇌로부터 벗어난 해

탈, 정신적 자유를 말한다. 이 자유를 선어(禪語)

로 멋지게 개념화한 선사가 임제 의현(臨濟義玄, 

?~867)이다. 임제는 관념적인 전통이나 사상적 

권위, 형식과 타성의 굴레에서 과감하게 벗어난 

인간 해방을 부르짖었다. 

임제에 의해 개산된 임제종은 선종 5가 가운데 

위앙종에 이어 두 번째로 산문을 열었다. 임제종

은 조동종과 함께 오늘날까지 종지(宗旨)가 이어

지고 있는 선종이다. 백양사에 주석한 서옹 스님

이 생전에 주창하던 ‘참사람’ 운동은 임제의 사

상에서 비롯되었다.  

임제가 선풍을 펼치는 시기는 사회적으로도 혼

란한 시대였다. 당대 안사의 난(755~763)과 회창

파불(845~847)이 거듭 발생해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되면서 인간의 삶까지 피폐해졌다. 또한 문

화적으로는 한유(768~824)·이고(?~844) 등을 주

축으로 유교에서도 인간 본질에 관한 탐구가 전

개되던 시기이며, 정치적으로도 권력이 수도권의 

황제 중심에서 지방 호족들의 권력으로 이동되었

던 시대에 임제는 활동하였다.  

임제는 조주(曹州)의 남화(南華, 현 산동성) 사

람으로 호는 임제, 휘(諱)는 의현이다. 임제는 어

려서부터 특이한 성품에 효자였다고 한다. 출가

해 처음에는 불교학 연구에 몰두했으나 불도의 

길에는 교학으로 미칠 수 없음을 통렬히 깨닫고 

선에 전념하였다. 스승 황벽을 만나 간명직절한 

기연(機緣)으로 깨달음을 이루었다. 

또한 임제의 깨달음에 빼놓을 수 없는 선사가 

있는데, 대우(大愚)이다. 황벽이 상당(上堂)해 법

을 설하는 중, 깊은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고 있는 

대우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임제는 대중에 머물다가 스승 황벽의 말을 듣

고, 대우를 찾아뵙기로 하였다. 임제는 대우를 찾

아가 말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왔습니다.”

그날 밤 임제는 대우 앞에서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경전의 내용을 마음껏 말했다. 대우 스님은 침묵으

로 일관하더니, 다음날 아침 임제에게 말했다. 

“멀리서 찾아온 자네를 생각해서 어젯밤에는 

자네의 말을 들어주었네. 그런데 자네는 예의도 

모르고 허튼 소리만 계속 지껄이더군.”

대우는 말을 끝내자마자, 몽둥이로 몇 차례 때

려 문밖으로 내쫓았다. 임제는 황벽에게 와서 그

대로 이실직고를 하니, 황벽이 말했다. 

“대우는 자네에게 훌륭한 선지식이네. 이 기회

를 놓치지 마라.”

이 말에 임제가 또 대우를 찾아갔으나 대우는 

“염치도 모르고 또 왔네”라고 하면서 몽둥이로 

또 두들겨 팼다. 임제가 황벽에게 돌아와 말했다. 

“대우 스님의 몽둥이질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는 백겁 만겁에도 갚을 수 없습니다.”

얼마 후, 임제가 또 대우에게 찾아가니 이전과 

마찬가지로 몽둥이를 들었다. 임제도 이번에는 

몽둥이를 막아내면서 대우를 넘어뜨렸다. 대우 

스님은 임제의 이런 행동을 보고 말했다. 

“내가 산속에서 일생을 쓸모없이 보내나 했더

니, 오늘에서야 제대로 된 제자를 하나 얻었군.” 

임제는 대우로부터 세 번이나 찾아가 세 번의 

몽둥이질을 받아 가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근기가 있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법이다. 임

제는 황벽과 대우의 기연으로 활안(活眼)의 종사

로 선종사에 우뚝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또 한 

명의 임제의 스승이 있는데, 진주 보화(鎭州普

化, 860~874)이다. 보화는 반산 보적(盤山寶積, 

720~814)의 제자로서 생사해탈의 전형을 보인 인

물로 풍광(風狂)의 선사로 알려져 있다. 보화의 

풍광이 담긴 행동과 언어는 임제에게 많은 영향

을 끼쳤으며, 보화가 열반에 들기까지 임제와 가

까이 지낸 도반이다. 임제의 법맥을 정리하면, 6

조 혜능-남악 회양-마조-백장-황벽-임제이다.   

임제는 깨달은 이후 황벽 문하에서 얼마간 머

문 뒤 여러 곳을 행각하다가 하북성(河北省)의 진

주(鎭州) 임제원(臨濟院)에 머물렀다. 임제라는 

법호도 그가 머물렀던 임제원에서 비롯된다. 선

사는 선풍을 펼치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렀다. 임

제는 867년 입적했는데, 시호는 혜조(慧照), 탑호

는 징영(澄靈)이다. 

인혹(人惑) 

임제의 선사상은 이 같이 정리된다. 임제는 전

통이나 권위를 부정하고 청정한 자성을 지닌 자

신만을 자각하기 위해 인혹을 물리쳐야 한다고 

하였다.     

“도를 닦는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법다운 견해

를 얻고자 한다면 결코 사람을 미혹되게 하는 것

(人惑)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안에서도 밖에서

도 무언가 마주치는 것은 모두 끊어 죽여 버려야 

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

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

척을 죽여야 비로소 해탈할 수 있다. 일체 사물에 

걸리는 바 없이 철저한 해탈자재(解脫自在)의 경

지를 얻는 것이다.” � -〈임제록〉

  

유교주의 국가에서 스승을 죽이고, 부모를 죽

이라는 표현은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오

해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ㆍ친척ㆍ부

처ㆍ조사 등에 얽매이지 않는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강한 어조일 뿐이다. 수행자는 모름지

기 ‘진정(眞正)한 견해’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

람의 관념, 즉 조불(祖佛)의 가르침은 그대로 받

아들이지 말고 주체성을 확고히 지니게 되면, 반

드시 해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임제는 인혹과 

관련해 출가에 대해서도 ‘출가는 구도하고자 하

는 일념으로 부모와 친척을 떠나는 것이요, 출가

한 이후에도 부처나 아라한의 권속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출가 이전보다 못한 것이니 참된 출가는 

인혹을 철저히 끊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자유(自由)       

임제는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늘 불법을 배우는 구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진정견해(眞正見解)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만

약 그대들이 진정한 견해를 얻는다면 생사에 오

염되지 않으며 거주(去住)의 자유를 누릴 것이다. 

다시 특별한 진리를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위대

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구절에서 임제가 의도하는 바는 삶과 죽음

에 물들지 않는 진인(眞人)이 거주의 자유인이라

고 말하고 있다. ‘진정견해’란 〈임제록〉에서 자

주 반복되는 말로서 수행의 결과를 의미하며, ‘거

주’란 인간의 삶과 행위를 총결하는 표현이다. 

임제가 말하는 자유는 존재 가치를 결정해 가

면서도 현실 그대로에 적응하면서 그 자리에서 

느끼는 진실된 자각이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

고 서는 곳마다 진리의 땅이 되게 하라(隨處作住 

立處皆眞)’는 뜻이며 현실긍정의 입장을 나타내

기도 한다.  

참사람, 무위진인

다음은 어느 누구나 차별 없는 참사람이 있다

고 하는 무위진인에 대해 살펴보자. 무위진인(無

位眞人)·무의도인(無依道人)·무의진인(無依

眞人) 역시 인간의 본원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실

천하는 인간 존중 사상과 일치한다. 무위진인에

서 ‘인(人)’이란 지금 목전에서 그의 설법을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부처이며 조사임을 

말한다. 따라서 무위진인은 어떤 계위에도 속하

지 않으며 분별심이나 차별의 위상(位相)이 없는 

참사람으로 인간 누구에게나 본래부터 내재해 있

는 절대 주체를 말한다. 즉 불성(佛性)·법성(法

性)·자성(自性)·주체(主體) 등 그 자체를 말한

다. 또한 마조의 즉심(卽心)과 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임제가 법을 설했다.  

“여기 빨간 몸 덩어리(赤肉團) 안에 한 차별 없

는 참사람이 있어서 항상 여러분의 면문(面門)을 

통해서 출입(出入)한다.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은 

똑똑히 보고 보아라.”

그때 한 승려가 나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차별 없는 참사람입니까?” 

임제가 선상(禪床)에서 내려오더니 그 승려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이르라, 이르라.” 

잠시 후 그 승려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자, 임제

는 그를 밀치며 말했다. 

“이 무슨 똥 막대기 같은 무위진인인가!” 
-〈임제록〉 

‘적육단’이란 사람의 심장을 가리키는 말로서 

여기서는 인간의 육신을 말한다. 무위진인은 일

정한 모습이나 형태가 있지 않으면서 스스로 그 

빛을 발하고 있는 존재이다. ‘무위진인이 무슨 똥

막대기인가’라는 구절은 임제가 무위진인을 설

하면서도 벌써 말로 표현된다면 어긋나는 것이니 

일정한 틀에 고정화하지 말라는 경계이다. 

붓다가 깨닫고 나서 보니, 중생들이 깨달을 성

품을 지니고 있으면서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을 탄식한 것처럼, 임제도 제자들이 불성을 구족

하고 있으면서도 부처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일

러주기 위해 과격한 행동으로 연출하였다.  

이와 같이 살펴본 대로 임제 선사상에 전반적

으로 흐르는 근간 및 특징이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임제 사상에 일관(一貫)하는 점은 혁신

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의 인간에 대한 절대

적인 존엄성이 강조되어 있다. 

둘째는 전통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현실적인 

삶에 입각한 불법을 주장하면서 철저히 자신만을 

믿는 신념이다. 이는 ‘마음이 부처’라는 철저한 

자각의 종교임을 강조하는 선사상으로 하북의 무

인(武人)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이다.  

셋째는 임제의 제자 교육은 당시나 현재에 이

르기까지 선종사에서 임제의 제자 교육방법은 훌

륭한 교육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임제할 덕

산방’이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로 임제

는 제자를 교육할 때, 소리를 지르는 할(喝)을 행

했던 대표적인 선사이다. 〈임제록〉은 선사상의 

이론을 체계적이며, 통쾌하게 설해져 있어 후대

에 ‘어록의 왕’이라 불리었다.  

정운 스님의

禪의 르네상스 이끈 선지식들 
임제 의현과 임제종 선풍18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A10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 불기 2563년 기획연재 제 1263 호   

임제선사탑인 징영탑(澄靈塔). 임제 입적 후 세워졌다. 8각 9층탑으로 높이는 30.7m이다. 

황벽·대우 등 선지식 만나 깨달음

하북 임제원 주석하며 제자 양성

번뇌 벗어난 자유, 禪語로 개념화

〈임제록〉 후대 ‘어록의 왕’ 칭송해

동국대학교 미래융합 교육원

정행스님의 융합 가족세우기
2급과정 수강생 및 청강생 모집

■ 대상 : 제한 없음, 누구나 관심 있는 분
■ 상담사 및 강의하실 분, 창업하실 분 모집
■ 마음공부에 부족함을 느끼는 분
■ 내면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
■ 자신의 문제에 접근 해결 하고자 하는 분

- 불교의 새로운 수혈  상담기법과 실천법 -
■ 교육내용 : 가족과의 관계에서 얽힘을 풀어내는 
    집단상담 개인상담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내면의 고민이 현상학적으로 드러나고 고민과 
    직면할 수 있으며, 치료 및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과 개인상담, 조직상담, 기타

서울 동국대 미래융합 교육원 학술관 279호에서 
매주 화요일 19시 ~ 21시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안내 간사 010-5212-7949

집중워크숍 :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10-17시 참여가능 
내담자는 접수순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융합명상 심리상담 아카데미 (학마을명상)

※관심이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세우기 각 지부 모집 ◈

도시에 위치하고 수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된 곳  

안내전화 010-8634-7851

부산 수영지부
전철 남천역 2번4번 출구 남천초등학교 앞
주소 :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72-19호 학마을 명상 선원에서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전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합니다.
안내 : 051)754-3375 / 010-8634-7851

                        동대구 지부 (융합명상심리상담 아카데미)
전철 반야월역 1번출구 할리스커피 옆 건물 오토바이가계 2층
주소 : 대구시 동구 안심로 251번지 (2층)에서 9월 29일 
일요일 10시 첫강의가 펼쳐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  내 : 053)-625-0089 / 반야행 : 010-9568-7447

새로운 가족


